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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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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연구 대상은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4.35±.57점, 인성은 평균 3.99±.44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4.13±.44점으로 나타났으
며,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과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학과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41.8%
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tudy subjects wer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earson's correlation, th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ocial support
scor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4.35±.57, the average personality score was 3.99±.44, and the 
average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 was 4.13±.44. Higher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scores were
related to higher professionalism. Furthermore, nursing professionalism was also related to gender, 
departmental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Departmen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professionalism and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1.8%. In view of these results, strategie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increase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scores in order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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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적 환경 및 양식의 변화에 따라 간호현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1]. 인성은 성품, 개인의 기질적인 요
소, 인격을 의미하는 인간다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2].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과 개인주의, 입시가 중시되는 교육문화 등의 사회적 가
치로 인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3]. 이러한 올바른 품성인 인성의 부재는 유
년기에서 성인기에 다다름에 따라 과음, 폭행, 자살, 부
적절한 성문화. 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올
바른 인성교육이 현안으로 부각되며[4], 다양한 분야에서
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5].

인성이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필수적인 품성으로[6], 
인간·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실함 등의 자질과 품성
이 요구된다[7].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성도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8,9], 선행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인성
이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룬다고 하였고, 사
회적 관계망 속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보
고하였으며 개인 스스로의 전문직업관 확립에도 주요한 
변수라 보고하였다[10,11]. 이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가
진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
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간호교육에
서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련
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분석[12], 인성교육
의 필요성[6], 인성중요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13], 
인성교육 요구도 분석[14], 인성 관련요인[15]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며, 사회 구조의 지지와 인성, 간호 
전문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도 이
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전공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실습 부분에서는 
임상 환경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다
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6,17]. 이러한 학업적 부
담과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
회적 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주변의 대
인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타인에게서 관심과 존중을 
받으며 사회 관계망 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뜻

한다[18]. 사회적 지지가 높고 견고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고
되었으며[19,20],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취업과 진로 선정에도 적극
성을 띄며 전문직으로서 직업 정체성이 높아 졸업 이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간다고 하였다[21,22].

이에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는 임상에서 다양한 
건강관리요원들과 의사소통을 이루며 질적인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간호전
문직관은 대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인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갖도록 하여 전문직으로
서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23]. 또한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도 향후 바람직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 과정과 직업생활
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 전문직관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
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지지[24], 
간호사 이미지[24,25],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26]등
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지
지, 인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나아
가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윤리적 성향에 대한 영향을 예
측하는 변수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
호전문직관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을 바
람직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행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 01일에서 2021년 11월 15일

까지 D 광역시 소재의 1개, G시 소재 1개 4년제 대학으
로 총 2개의 대학 간호학과 학생이다. 대상자 모집에는 
대학교 학과 사무실을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문의를 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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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는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
다. 대상자들에게 원하는 경우 연구 도중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교육하였다. 총 
14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
고 13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
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119명
이 산출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2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Hwang[28]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다. Hwang[2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5,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2 인성
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ark과 Huh[2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긍정
적인 생활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판단력, 타인에 대
한 존중,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세계시민 정신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Park과 Huh[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3,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Yeun 등

[3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측정도구
는 29개 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전문
성, 간호실무 속성, 간호의 독자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Yeun 등[3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 .9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 .89이었다.

2.4 자료분석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증 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상자를 모집 시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대상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한 이후 진행하
였다. 연구의 참여시에도 익명성은 보장되며, 설문결과
는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
명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동의한 경우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다. 문의 사항은 본 연구
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는 개인 식별 암호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
별과 학과만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
성이 남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F=-2.198, p=.030), 학과만족도는 사후 검정결
과 만족과 매우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매우만족이 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3.082, p=.023),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 
    정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이
었고,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9점 이었으며, 간호전
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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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ocial support Personali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8(20.7) 4.20±.51 -1.602

(.122)
4.02±.41 .399

(.690)
3.97±.40 -2.198

(.030)Female 107(79.3) 4.39±.58 3.98±.46 4.17±.44

Degree

1-yeara 16(11.9) 4.43±.59

0.256
(.798)

4.14±.44

1.128
(.264)

4.29±.40

.074
(.941)

2-yearb 35(25.9) 4.46±.59 4.12±.47 4.25±.38

3-yearc 31(23.0) 4.35±.60 4.02±.50 4.03±.50
4-yeard 53(39.3) 4.26±.54 3.85±.36 4.06±.43

Religion

Christian 29(21.5) 4.48±.62

1.298
(.196)

4.12±.45

1.416
(.159)

4.26±.35

1.798
(.074)

Catholic  13(9.6) 4.30±.60 4.05±.38 4.05±.45

Buddhism   7(5.1) 4.52±.59 4.18±.62 4.28±.38
Other 83(63.7) 4.30±.55 3.92±.43 4.08±.46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Dissatisfaction   5(3.7) 4.13±.76

-1.093
(.319)

3.60±.73

-1.810
(.130)

3.75±.55

-1.799
(0.126)

Normal 43(31.9) 4.20±.56 3.82±.32 3.95±.42

Satisfied 63(46.7) 4.35±.56 3.99±.40 4.16±.41
Very Satisfied 24(17.8) 4.69±.46 4.39±.43 4.45±.3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4(3.0) 4.02±.62

-1.390
(.229)

3.59±.41

-1.491
(0.188)

3.33±.41
-3.082
(.023)
c,d>a
d>b

Normal 24(17.8) 4.13±.51 3.73±.41 3.91±.46

satisfied 74(54.8) 4.30±.58 4.00±.36 4.16±.38
Very Satisfied 33(24.4) 4.67±.48 4.22±.52 4.32±.40

Motivation of 
Department 
Application

Employment 44(32.6) 4.24±.63

-0.164
(.870)

3.97±.43

2.436
(0.993)

4.03±.48

1.092
(.304)

Parental Invitation 25(18.5) 4.31±.55 3.81±.47 4.02±.42

Aptitude 60(44.4) 4.45±.53 4.06±.43 4.26±.38
Etc.   6(4.4) 4.42±.61 4.22±.42 4.00±.52

*a, **b, ***c, ****d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Mean±SD Range

Social Support 4.35±.57 1~5

Personality 3.99±.44 1~5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4.13±.44 1~5

Table 2.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
    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인성(r=.560, p<.001), 
간호전문직관(r=.51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성과 간호전문직관(r=.538, p<.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Social Support Personali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ocial Support 1

Personality .560
(<.001)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512
(<.001)

.538
(<.001) 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의 변수 중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성별, 전공만족을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Durbin-Watson 2.149으로 2에는 가깝지만 
0과 4에 멀어져 있어 잔차 독립성을 충족하였고,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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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 다중공선성 파악한 결과 tolerance 0.943으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672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충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전공만족(β=.152, p=.039), 사회적 지지(β
=.195, p=.021), 인성(β=.291, p=.001)으로 나타났으
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41.8%
였다(Table 4).

Spec. B SE β t p    

Constant 8.064 1.647 4.895 .000

Degree -.949 .223 -.254 -4.259 .000

Major Satisfaction 1.776 .392 .292 4.528 .000

Self-Esteem .103 0.54 .137 1.899 .059

Resilience .071 .018 .302 3.922 .000

Adusted R²=.324  F=25.270( p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
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여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성별,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인성이 있었고, 이
들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의 41.8%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
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도 모두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이는 Seo 등[31]의 연구에
서 4.11점, park 등[32]의 연구에서 4.3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함께 진행하며 육체적,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현실이다. 타 학과에 비해 이러한 
부담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가족, 친척, 친구, 학과 선후배, 학과교수 등 의미 있는 
주변의 지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할용 할 수 있어야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
는 혁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Jeong [7]의 연구에서 3.93점과 Lim [33]의 연구에서 
3.93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인성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간호교육에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한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사의 핵심실무역량으로 기본적
인 직장생활 능력에 포함되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인
성이 강조되고 있다[34]. 바람직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
해 간호교육에서 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개별적 학
생에게 요구되는 인성 특성, 현재 인성과 관련된 교육과
정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13점
으로 Koo 등[24]의 연구에서 3.90점과 Kang[26]의 연
구에서 3.93점과 보다 약간 높은 결과였다. 이는 최근 간
호교육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간호사의 인상, 신념, 관념을 포함하여 예비 
간호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확대 영향으로 
여겨지며, 또한 Koo 등[24]의 연구 대상자는 COVID-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일어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비교에서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인 Kang[26]과 Ham[35]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
상자가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만큼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부터 신뢰감
이 생성된 결과로 사료된다. 추후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간
호전문직관을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적 특성인 학년에 따라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36]의 연구결
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의 대상자가 전국 지역에서 표집된 것이 아닌 일부 한정
된 곳에서 모집되어 지역편중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차이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
문직관과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인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Yoon 등
[37]의 연구와 Youn 등[3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Lee 등[39]의 연구와 
Lee 등[4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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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이
는 선행연구에서 Jeong[41]의 연구와 Kim[42]의 연구
에서 인성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
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인성으로 이들 요인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을 41.8%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Kim [42]의 연구에서
는 전공만족도, 공감, 인성이, Kim 등[43]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인성, 전공만족도, 가족관계가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29.5~41.8%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
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학과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결과는 없어 요인의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어려
운 점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
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에 치우쳐있는 현 상황에서 
학년별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만족도를 높이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
로 인성을 동시에 고려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
생은 전국 지역에서 표집된 것이 아닌 일부 D 광역시 지
역의 2곳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지역
의 특수적 요인 영향이 본 연구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환경
을 확대하여 지역편중으로 인한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연구 진행 시기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변인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는 변인들 
사이 인과관계를 확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종
단적 설계를 통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단점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추가적인 후속 연구에서 대상자를 다
양한 학과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간호학생
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지도, 교육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일개 지역과 2개의 대학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기에 지역과 환경을 확대, 다양화하여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인성 변인이 제
시되었으므로 변수들을 고려한 다양한 간호교육 중재 전
략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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